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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대선과 총선 모두 승리하며 최장 2033년까지 장기집권의 

기틀을 마련하였음.  

☐ 지난 6월 24일 치러진 터키 대선과 총선에서 레세프 타이이프 에르도안(Recep Tayyip 

Erdogan) 대통령이 모두 승리를 거두었음. 

 - 지난 6월 25일 터키 최고선거관리위원회(Turkey's Supreme Election Board)는 에르도안 대

통령이 압도적 과반 득표로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함. 

 ㅇ 사디 구벤(Sadi Guven) 터키 최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52.6%를 득표해 승리

했으며, 라이벌인 공화인민당(Republican People’s Party, CHP)의 무하렘 인제(Muharrem Ince) 후

보는 31%를 확보하는데 그쳤다고 밝힘.

 -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도 여당인 정의개발당(AKP)을 주축으로 한 여권연대가 42%의 득표

율을 얻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음. 

 ㅇ 정의개발당(AKP)이 600개 의석 중 293개 의석을 차지했으며, AKP 당의 파트너인 민족주의 행동당

(MHP)은 50개 의석을 차지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둠. 

 ㅇ 야당인 CHP 당은 의석 중 23%인 146개 의석을 차지하였으며 좋은당(Iyi party)은 44개 의석을 차지

하며 10%의 점유율을 기록했음. 

 ㅇ 친쿠르드계(pro-Kurdish) 성향의 야당인 인민민주당(People’s Democratic Party : HDP)은 원내 진

출에 필요한 최소 득표율인 10%를 초과한 67개 의석을 차지하였음. 

 - 이번 선거를 앞두고 부정 선거와 유권자 협박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어 투표장에 보안이 강화되

었으며 선거 투표율은 87%로 집계됨. 

☐ 이번 대선과 총선에서 모두 승리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력은 더욱 강화되어, 2033년까지 

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. 

 - 지난해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 정부형태를 ‘의원내각제’에서 ‘대통령중심제’로 바꾸는 개

헌안을 통과시킨 뒤, 내년 11월로 예정됐던 선거를 올해로 앞당겨 실시했음. 

 ㅇ 이번 대선 승리로 에르도안 대통령은 개정된 헌법에 따라 5년의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

중임이 가능함.

 ㅇ 또한, 중임 대통령이 임기 중 조기 선거를 시행하여 당선되면 다시 5년을 재임할 수 있게 되어 에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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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안 대통령은 이론적으로 2033년까지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음. 

 ㅇ 새로운 정부체재 하에, 총리직이 폐지되고 대통령과 부통령의 권한이 확대되었으며 대통령이 부통

령과 장관을 모두 임명하는 등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행정 권한이 부여됨.

 ㅇ 특히, 대통령은 사법체계에 개입할 수 있으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음. 

에르도안 대통령의 연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키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

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임.

☐ 정치적 불안정성이 해소돼 리라화 가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, 에르도안 대통령의 통화 

정책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임. 

 - 에르도안 대통령의 승리가 확정되자 터키 리라화가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 대비 3% 가까이 상승

해 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향후 전망과 관련해 회의적인 견해가 제기됨.

 ㅇ 터키 중앙은행(TCMB)의 독립성 및 통화정책 관련 우려로 인해 반등이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애널

리스트들은 전망하고 있음. 

 ㅇ 골드만 삭스는 이번 대선 결과로 인해 리라화가 반등했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의 저금리지지 정책이 

향후 리라화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함. 

 - 선거기간 에르도안 대통령은 고금리를 “모든 악의 어머니이자 아버지”로 묘사하며 저금리 정

책을 강조하며 터키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통한 리라 부양에 제동을 걸었음. 

 - 에르도안 대통령의 저금리 지지는 터키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억제에도 방해요인이 될 수 있음.

 ㅇ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이 억제되면 수입 물가가 뛰며 인플레이션 역시 높아지기 때문임. 

 ㅇ 터키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달 12.15%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며 리라 하락으

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.

 - 일부 전문가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유연하게 대응하여 경제회복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전망하

였으며, 또 다른 전문가들은 내각 구성이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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